
28. 삶은 현실이다(11.29) 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

제목 1: 아내의 아쉬움  
 

아내는 여행이 종반에 들어서자 안 갈 것 같던 날짜가 벌써 지나갔다고 자주 말

한다. 벌써 5분의 3이 지나갔네 그런다. 왜 아쉬움이 있어? 하고 물어보면 뭐 그

런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 해야할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니까 하고 얼버무린다.  

 

속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다. 평생 집안 일 도맡아 해오다 한 달 동안 놀면서 여

행하니 얼마나 편한가? 거기에 개인 전용 통역사 겸 비서 그리고 여행가이드를 

데리고 다녔으니 아쉽기도 할 것이다. 

 

돌아가는 길의 마드리드에서는 표현이 점점 구체적이다. 돌아가면 바로 김장해야 

하고.. 베란다 장독대 청소도 해야 하고.. 김치 냉장고에 살 어름도 제거해야 하

고..  

 

아내는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오고 있다. 나도 마음이 애잔 하지만 어떻게 하겠

는가? 삶은 현실인데 ...  

 

아 또 여행가면 되지.. 내 칠순도 곧 있고.. 당신 칠순도 있고.. 그냥 또 한달 

씩 일 저지르자. 아내는 그 때는 지금 보다 나이가 더 들었을 텐데 힘이 있을까? 

사실상 긴 여행은 이번이 끝이지 뭐.. 하고 말한다. 하여튼 상황 파악은 빠르다. 

 

 
 

제목 2: 엉성한 바라하스 공항 

 

바라하스 공항 공식명칭은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공항-바라하스 이다. 1975

년 프랑코 총통이 민정 이양 한 후 초대 수상이었던 아돌포 수에레스 이름을 딴 



것 이다. 그는 스페인 민주화에 헌신한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. 바라하스는 

지명이다. 마드리드 시에 속해 있다. 

 

외국항공사는 바라하스 공항 1 터미널에서 탑승한다. 지난 번 마드리드에서 마요

르카 갈 때는 4 터미널을 이용했다. 4 터미널은 이베리아 항공만 이용한다.  

 

그런데 1 터미널이 4 터미널보다 많이 노후화 되었다. 도착 및 출국장 서비스가 

부족하다. 탑승 수속과 검색 등 출국 절차 모두 어지럽다. 이민국을 통과한 후 

탑승구가 있는 A구역까지 찾아가는 길은 조금 과장하면 길도 멀고 미로 이다. 

 

우리 나라 인천공항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과 우리 나라 사람들 일 처리하는 것

이 참 효율적이고 고객지향적 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온다. 

 

제목 3: 인천 2공항 도착, 현실로 돌아오다. 
 

특별할 것도 없는 12시간 비행이다. 식사 시간이 되었다.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

이 비빔밥을 선택해서 먹었다. 별 수 없는 한국인이다. 나는 소고기 스튜를 선택

해 먹고 잠이 들었다. 잘 자고 나니 3 시간 남았다. 비행기에서 이렇게 잘 자본 

적이 없는데 그동안 나도 모르게 피곤했던 것 같다.  

 

인천 부근의 섬이 보이기 시작한다. 비행기가 착륙한다. 우리 나라 기장 들의 비

행기 착륙 기술은 세계 최고인 것 같다. 항상 느끼고 있다. 착지를 아주 부드럽

게 한다.  

 

 
 



공항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여행은 끝나고 다시 삶 속으로 돌아왔다. 삶

은 현실이고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. 

 

 
 

제목 4: 아내와 어묵 탕 

 

출국장을 나온 후 분당 행 버스표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2 공항 시스템이 1 공항

과 다르다. 무인 판매대만 보인다. 아내에게 짐을 맡기고 매표를 마친 뒤 뒤를 

돌아보니 안보인다. 찾아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묵탕을 사서 먹고 있다.  

 

그 어수선한 시간에도 아내의 눈에 어묵탕을 파는 판매대가 포착된 모양이다. 내

가 이 와중에도..하며 불만스러운 눈짓을 보냈다. 아내가 머쓱했다. 어묵탕을 보

니 순간적으로 먹고 싶더라고.. 한다. 한식이 빨리 먹고 싶은 것이다.  

 

아내는 특히 어묵을 유난하게 좋아한다.  

 

제목 5: 떠났던 집으로 27일 만에 돌아오다 

 

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. 크게 산 것이 없으니 가져간 짐 다시 가져온 셈이

다. 잘 먹고 잘 자고 잘 돌아다니다 왔다.  

 

계산해 보니 왕복 3일 빼고 24일 동안 34만 보를 걸었다. 하루 평균 14,000보 걸

은 셈이다. 24,000보 걸은 날도 있었다. 자유여행이라 걷는 것이 일이다. 또 걸

어 다녀야 숨겨진 도시풍경들을 볼 수 있다. 

 

아내는 내일부터 살을 빼는 일을 걱정하고 있다. 많이 걸어 다녔으니 뭐 그렇게 

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결심이 대단하다. 두고 볼 일이다.  

 



집안은 어려움이 없었다. 다행이다. 우리도 건강하게 돌아왔다. 다시 내일부터는 

현실을 직시하며 잘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